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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
○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

등하게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

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

향 조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

2106759호)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함

2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. 주

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,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

는 매년 20배 이상임.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

발전을 저해하고,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유

발함

○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

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

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, 공동과세 조정 전ㆍ후 자치구 간

재정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냄



○ 그러나 공동과세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, 재정 격차 완화효과

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.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

차는 2020년 5.1배, 2021년 5.3배, 2022년 5.4배로 해마다 벌어지

고 있고,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

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음

○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

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

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

호 제2106759호)이 발의됐으나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

○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940만 서울시민이 누

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

회 임기 내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6759

호)의 신속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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